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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어떻게수돗물을만들어내고사용하게됐을까? 강이나호수의물을수돗물로바

꿔실생활에쓰기시작한데에는사람들의지혜가담겨있다. 그렇다면수돗물을만들어

내는정수장은어떻게구성되어있고, 어떤원리로정수과정을거치는지, 깨끗한수돗물

을얻기위해어떤노력을하는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 알수록믿음직스러워지는수돗

물! 꼼꼼히알아보자.  ∙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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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바로알기

옛날 옛적 사람들은 세수하고, 양치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때강물이나우물물등을이용했다. 그러다인구수가늘

어나고 큰 건물과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용할 수 있는 물을 더 많이 만들어야만 했고, 그 결과 수돗물

을만들어내는정수장이생기게됐다. 

그럼, 수돗물은 무엇일까? 말 그 로 상수관을 통해서 공급

되는 물을 뜻한다. 관을 통해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주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 정수장에 가보면 신기

한 곳이 많다.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을 받는 착수정, 부유

물(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물질)을 가라앉히는 넓은

연못인 침전지, 탁한 물을 걸러주는 여과지 그리고 만들어진

물을 저장하는 정수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모아두는 배수지

가그렇다. 

강물이수돗물로! 정수장의신비

‘정(淨)’이나‘지(池)’라는 단어는 모두 연못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있다. 사람들이건설한댐의물과유유히흐르는강

물은 정수장의 원재료이다. 댐이나 강의 물은 취수장, 곧 물

을 취하는 곳에서 아주 큰 펌프를 사용해 취수한다. 댐이나

하천의물에는여러가지물질들이섞여있고때론인체에해

로운성분들도있다. 따라서물이착수정에도착하면먼저응

집제라는것을넣는데, 물안의부유물들이응집제에붙어가

라앉는다. 마치 솜사탕이 작은 봉에 엉겨붙어 커지는 것처럼

응집제에 큰 덩어리들이 붙으면서 무게가 무거워져 쉽게 가

라앉는원리이다. 

수돗물이투명한이유는정수장에들어오는물에서부유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부유물은 워낙

작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침전지로 빠져나오기도 한다. 침

전지에 담긴 물은 천천히 움직이므로 부유물질이 침전지를

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부

유물이제거된물은여과지라는곳으로이동한다. 

여과지는 수십 cm 정도의 모래층과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여과지를 통과하는 동안 작은 부유물이 걸러져서 더 깨

끗한 물이 된다. 그런데 여과지는 일정 기간이 되면 모래층

사이가부유물로막히기때문에주기적으로세척을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역세척’이라고 한다. 역세척은 여과방향과

반 방향으로 물 또는 물과 공기를 동시에 통과시키면 된다.

이것이정수장에서일어나는물리적인일들이다.

냄새나지만괜찮아! 세균을막아주니까

정수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약품도 쓴다. 부유물을 엉겨붙게

만드는 응집제 외에도 아주 중요한 약품은 소독제이다. 소독

은‘독을 없앤다’는 뜻도 있지만 인간에게 해로운 박테리아

등을 사멸시킨다는 의미도 갖는다. 소독제에는 표적으로

염소가 있다.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체는 중성인 경우가 많은

데, 염소를 물에 넣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HClO(하이포아

염소산)이 생물체의 세포벽을 깨뜨리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

을한다. 

그러면 염소를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

지만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

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수 장에서와 비슷한 냄새

가 나는 것은 바로 염소 때문이다.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

는 가장 큰 이유는 미생물의 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수돗물

이 가정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세균이라도 발

생한다면 그 세균들은 수돗물을 먹이 삼아 무척 빠른 속도

로 증식하게 된다.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염소 냄새로

인해 때로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세균번식

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처럼 정수장의 각 부분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

해 존재한다.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면 정수장에 들어

오는 물의 질도 변한다. 정수장에는 들어오는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부서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약품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부서도 있고, 정수장 안의 커다

란기계들을고치고관리하는부서도있다. 

우리는 정수장에서 만들어내는 수돗물마저 불신할 때가 있

다. 그것은 다른 물(생수∙정수기물)이 수돗물보다 깨끗하

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속에는 수십에서 수천 가지

의 화학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분석해 보기 전에는 어떤 물이 가장 안전한지 단언하기

가 어렵다. 그러나 수돗물은 다른 물에 비해 보다 철저한 검

사와 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가장 안전하

고 검증된 물로 수돗물만을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

른다.

알쏭달쏭 쉽게 풀어보는
수돗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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